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제품 생산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11월 30일 (목) 10: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금지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결국 1회용품 관련 규제를 철회하였다. 1회용품 관리방안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환경부는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종이빨대, 쌀빨대 등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과 다회용품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들은 당장 도산의 위기에 빠졌다. 

‘정부를 믿은 것이 죄’라며 더 이상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환경부의 발표 이후 소상공인,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쏟아졌다. 이미 지난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축소된 이후 다회용컵 회사들의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다회용품 사용 기반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졸속으로 

결정된 정책의 피해는 모든 국민에 전가되고 있다.

  이번 일회용품 규제 철회에 따른 피해에 대해 환경부는 종이빨대 업계 추가 

간담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책자금 

지원도 금융대출에 불과한 상황이다.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빚을 더 안길 뿐,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 

  환경부가 환경정책을 이행하는 주무부처임에도 1회용품 관리방안에서는 환경문제 

개선이라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환경부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환경 정책을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세계 각국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별로 

다양한 규제방안 도입하고 있다. 또한 2024년까지 유엔(UN) 회원국들이 플라스틱 오염 

보도자료
 

2023.11.29.(수)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3631 /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정위지 선임비서관(이수진(비) 의원실) 010-3941-0616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협약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연합에 

가입했음에도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1회용품 규제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회용품 

사용 저감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에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소상공인과 환경단체는 환경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종이컵 규제 제외를 철회하라.

둘째, 플라스틱 빨대·비닐봉투 계도기간의 정확한 종료시점 및 처벌규정을 발표하라.

셋째, 긴급 특례 운영자금 지원과 실질적 보상안을 마련하라. 

2023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참고자료]

q 취지 및 목적

¦ (기획취지)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간담회에서 금융대출에 불과한 정책자금 지원 외에 

대책 마련이 없었음.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 요구사항을 낭독하고 근본적 해결

책을 촉구함

¦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 요구사항) ▲종이컵 규제 제외 철회(환경부) ▲플라스틱 

빨대·비닐봉투 계도기간의 정확한 종료 시점 및 처벌 규정 발표(환경부) ▲긴급 

특례 운영자금 지원과 실질적 보상안 마련 촉구(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q 개요

 ❍ 일시 : 23.11.29. (수) 11:00

 ❍ 장소 :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

합,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참여연대

 ❍ 주관 :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 참석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우원식·이동주·이수진(비

례)·전용기 의원 /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 이금순 사무국

장 / 녹색연합 허승은 녹색사회팀장 /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자원순환팀장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총장 / 종이

빨대생존대책협의회 14인 등

q 진행순서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로 인한 

친환경제품 생산피해 대책요구 기자회견

시간 내용 비고

11:00~11:05

(1분)

취지설명 및 

참석자 소개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총장(사회자)

11:05~11:15

(12분)
참석자 발언 7인

 - 어메이징페이퍼 진성필 대표 (피해소상공인)

 - 화진몰테크 이수빈 지사장 (피해소상공인)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

 - 을지로위원회 이동주 의원

 - 을지로위원회 이수진(비례) 의원

 - 을지로위원회 전용기 의원

11:15~11:25

(3분)
기자회견문 낭독 3인

 - 리앤비 최광현 대표 (피해 소상공인)

 - 녹색연합 허승은 녹색사회팀장

 -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

11:25~11:30

(3분)
피해소상공인 퍼포먼스  - 참석자 전원


